
다나바타(칠석) 자원봉사 20주년을 맞이하여  
 
 
１ 지자체명     일본（ JAPAN） 도야마현（Toyama pref.）  
２ 발표자      이미즈 시립 신미나토 서부 중학교 학생회  
３ 활동명      다나바타 자원봉사활동  
４ 활동 기간     1985년～현재（매년 1회 실시）  
５ 활동 장소     쇼가와 하구 부근  하천 부지  
６ 활동 참가인원  약 300명（2005년도）  
７ 활동을 시작한 경위  

  지금부터 약 20년 전, 쇼가와 하구 부근에 있는 하천 부지에는 상류나 바다로부터 

흘러들어오거나 버려진 여러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. 1985년 봄에 이런 상황을 

보고 마음이 아팠던 본교 여학생 여러명과 그 가족들이 휴일을 이용하여 하천부지의 

쓰레기 줍기를 시작한 그 활동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해져 전 학

생들이 참가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되었다. 
 일본에서는 옛부터 전해지는 「다나바타 전설」이 있다. 그 전설을 기념하여 이 

활동을 매년 7월 7일(칠석날)에 실시하기로 정하고 그 활동명을 「다나바타 자원

봉사」라 부르기로 했다. 
 2004년에 20주년을 맞이한 이 활동은 해마다 참가자가 증가하여 현재는 지역

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, 경로클럽, 자원봉사 서포터 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

행사가 되었다. 
 
８ 발표 요지  
 （１）이 활동을 시작한 경위  

 20년전의 쇼가와 하천부지의 모습은 아주 더러웠다. 불법투기로 인해 유리병

이나 폐재(廃材), 폐타이어, 플라스틱 용기 등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다. 그

것을 본 어떤 여학생 어머니께서 친구를 불러 휴일아침에 함께 하천부지의  

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. 이것이 후에 신미나토서부중학교의 학생회 행사인「다

나바타 자원봉사」의 시작이다. 
 우리 학생회는 재작년에 이 활동을 시작한 오리하시라는 분과의 인터뷰를 

통해당시의 모습과 경위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. 
 하여간 그 당시에는 「자원봉사」라는 말조차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

문에 이 활동이 단지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

된 우리들은 자원봉사의 의의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.（사진:당시 

신문기사）  

 （２）「다나바타 전설」에 대해서  
 다나바타 전설의 유래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이야기이다. 
 은하수가 반짝이는 견우（독수리별자리:알타이어）와 직녀（거문고별자리:베가）

는 부부였다. 그들이 결혼하고도 놀고 먹으며 게으름을 피우자 옥황상제는 크

게 노하여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,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 떨어져 살게 하였다. 

그리하여 이들이 1년에 한번 7월7일 칠석날 밤에 하늘로 올라가 만난다는 스

토리이다. 
 이 이야기를 기념하여 활동이름을「다나바타 자원봉사」라고 지어 매년 7월7

일에 쇼가와 하천부지에서 쓰레기줍기를 실시하고 있다. 쇼가와가 밤하늘에 빛

나는 은하수와 같이 아름다운 강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. 
  

 （３）작년도（발표할 당시는 금년도）  다나바타 자원봉사의 모습  
 본교의 부근에는 신미나토초등학교, 신미나토고등학교가 있고 쇼가와 강 건

너에는 나카후시키(中伏木)초등학교가 있어, 이러한 청소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



교류가 깊어짐과 동시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로서 지역의 미화활동을 활

성화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여 부근 학교의 협력을 받고 있다. 또 지역 자원봉사

나 경로클럽분들에게도 얘기해 작년에도 많은 참가자가 있었다. 
 약 1시간의 청소활동이지만 대량의 폐기물을 주울 수가 있었다. 그 중 가장 

많은 것이플라스틱과 발포스틸렌(스티로폼) 용기, 빈 캔과 빈 병 등 이고 대형 

폐기물로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의 부품도 자주 발견되었다. 쓰레기 조사에 의

하면 육지에서의 불법투기도 많지만 바다로부터 흘러들어온 표류물도 많아, 지

역 활동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현상에 허무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. 

 （４）최근의 쇼가와 하천부지의 모습  
 최근의 쇼가와 하천부지는 예전의 상태와 비교하면 확실히 아름다운 환경을 

되찾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. 그러나 비가 내려 강물이 많아졌을때나 태

풍이 지나간 후 등, 물가에는 많은 표착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. 하구 부근

의 로쿠도우지절(六渡寺)해안에도 항상 쓰레기가 해면에 떠 다니는 현상이다. 
 물론 국내 쓰레기가 많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나 한글로 인쇄된 쓰레기도 자

주 발견되, 불법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

을 실감했다. 그리고 쓰레기 중에는 낡은 것도 많아 오래동안 바다에 표류해 

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현재 바다에 표류되어 있는 쓰레기들도 지금부터 

몇년동안에 걸쳐 이 하천부지에 표착한다는 것이다. 

 （５）지금부터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 
 다나바타 자원봉사에서 주울 수 있는 쓰레기는 중국이나 한국, 러시아와 같

은 국외의 것도 적지 않다. 당연히 국내의 것은 그 이상이다. 이것은 동해에서

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고 그 반면에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다른 나

라 해안에도 일본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도 등꼴이 오싹해 진다. 
우선 우리들은 지금부터 하천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된다. 

 일단 바다에 한번 흘러들어간 쓰레기는 간단하게 수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. 
 또 이 다나바타 자원봉사가 2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던 것은 훌륭하다고 볼 

수있는 반면, 20년동안 계속해서 쓰레기를 모조리 없애버리지 못했다는 점이

다. 

따라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이 하천이나 바다에 버린 쓰레기를 전부 치

울때까지 이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 10년 후, 20년 후에는 정말 쓰레기 

없는 쇼가와를 우리의 손으로 되찾고 싶다. 


